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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나운서 배성재가 비밀연애를 들켰던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 =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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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아나운서 배성재가 비밀연애를 들켰던 사연을 공개했다. 

1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배성재, 김다영 부부가 출연했다. 

배성재, 김다영 부부는 비밀연애 3년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배성재의 텐' 담당 작가에게 비밀연애를 틀켰다고 한다. 

배성재는 "연애 초반에 뭐를 좀 사달라고 아내한테 카드를 줬었다. 그 카드를 핸드폰 뒤에 넣고 다녀었는데, 그걸 여자 화장실

에 두고 온거다"라고 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김다영의 핸드폰을 전달받았다는 담당 작가는 "다음날 바로 오빠한테 '김다영 아나운서랑 사귀어요?'라고

물어봤다"고 했다. 

배성재는 "그건 둘러댈 수도 없겠더라. 맞다고 했다. 사귄지 1년이 안됐을 때였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 뇌물까지 줬는데, 얘기

를 하고 다녔다"고 했다. 

담당 작가는 김다영의 소셜미디어 거울 셀카까지 분석하며 "휴대폰 뒤 카드가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확인했다. 꽤 오래 꽂혀 있

더라"고 추리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스튜디오에 출연한 지예은은 "'배텐' 회식 때 집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예상



은 하고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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